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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과 개조 

혁명 이후，누가 먼저 지어낸 말인지 인간 개조니， 혁명은 수술 

이니 하는 말이 한참 유행되었었다. 얼핏 듣기에는 그럴사 하게 들 

리는 이 말들을 되새겨 보면 볼수록 가법게 넘기기가 어설픈 무엇 

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다. 병볼어서(그것도 외과나 내과 수술이 필요 

한)곪아 터질 상처를 지닌 환자에게 수술을 하여 씩은 부분을 잘 

라내 버린다는 것을 혁명 수행에 대한 알레고리로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씩은 상처를 가진 환자를 수술함으로써 삶에 대한 

의지를 준다는 것도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요，궁극적으로는 병 

들어 있는병자 자신의 정신상태가문제인것이다 . 수술이 필요한 

환자도 있겠지만 이러한 정신적인 질환에 걸려있는 환자도 있는 

법이요, 이러한 정신적 질환에는 수술도 소용 없다. 거기에는 다만 

테러피 (치유)만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의 사회 실정에는 수술과 치 

료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이며 긴급할 것인가? 

또 어떤 저명한 인사가 인간 개조란 낱말을 지어내고 심지어 책 

의 제목으로까지 사용한 일이 있다. 하기야 새 말을 지어낸다는 것 

은 위조 지폐를 찍어내는 것처럼 범죄 행위는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지한 새 낱말을 지어내는 가운데 무의식 중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그롯된 태도를 토로하는 결과를 빚어내게 된 

다. 인간을 개조한다는 말은 도대체 어떤 입장에서 할 수 있는가? 

누가 이렇게 개조한다는 말인가? 인간을 기계처럼, 또는 마음대로 

빚어 만들 수 있는 흙덩어리처럼 약간 손을 대면 잘못된 것을 바ᅳ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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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 놓율 수 있다는 말인가 ？ 

너무나도 인간 본성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수술이든 개조든 그것은 인간의 인격 형성을 극히 피동적인 면에서 

만 관찰하는 데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인격이란 되어지는 것이지 

피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해서 이러한 개념의 남발과혼돈이 오히려 말하는 사람 

ᅵ이나 듣는 사람을 무의식 중에 고답적이며 독선적인 태도롤 취하게 

하며 문제의 진정한 핵심과 소재를 회피하게 한다. 모든 사회 문제 

와 정치 문제의 핵심을 인간에게다가 두고，그 인간이 병들었느니 

ᅵ수술하느니 개조하느니 하는 데까지는 무방할런지 모르나 인간이나, 

I 사회의 혁신을 그런 정도의 표현을 가지고 충분히 나타낼 수도 없 

을 것이요，나아가서는 근본적으로 인간관이나 사회관에 대해서 그 

릇된 방향을 제시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그 위험성이란，사람은 

결국 사회적 환경과 제도의 완벽으로써 개선시킬 수 있다는 낙관적 

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이 위험 속에 인간의 오만과 자기 

확신이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위험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 위험을 

범하는 자는 수술이나 개조로 도 아예 건질 수 없는 절망에 1 빠지게 

될 런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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